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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평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활동 경력이 인정되는 ‘제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 66명의 위촉 식을 가졌다. ��두 조직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분야 대책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노동 존중 실천 국회의원 후보자’를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 후보로 하여 당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3월 27일(금)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2층 대회의실에서 ‘제21대 총선 미래선대위 노동존중실천단 출정 식’을 열고,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후보’를 발표 했다.��이에 앞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0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한 이행 과제로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 약속’을 제시 하고, 공동 약속의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 에서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출정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였던 ‘노동존중사회’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정부, 국회, 노동계 모두의 책 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노동존중 사회’의 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는 2천만 노동자들에게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후보들은 한국노총의 ‘노동 존중실천 국회의원 후보 심의‧추천 위원회’를 통해 1차 선별 과정을 거쳤다. 이후 한국노총 지도부 및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조합 대표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발했다.


또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추천된 후보 들로 제조‧금융‧공공‧서비스‧운수로 분류된 총 5개의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업종별 위원회를 통해 후보들과 협업 구조를 이루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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